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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로 미개방 코스인 신계리～칠불봉 코스의 조기 개방으로

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 오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이

자랑하는 성주참외와 무흘구곡, 성주호, 세종대왕자태실 등 수 많은 유･무형의

자산을 전국에 알려 성주의 이미지 제고하고자 함이며,

○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런 군민의 여망을 담아 조기개방 할 것을 건

의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2001년 9월 29일 국립공원 가야산 탐방로로 지정된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∼칠

불봉 구간(L=3.1km)을 조기 개방 요구

3. 건의서 내용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건의서 제출처 : 성주군, 경상북도, 문화체육관광부, 환경부, 국립공원관리공단



국립공원 가야산 생태탐방로(가천면 신계리～칠불봉) 개방 건의(안)

가야산은 소백산맥의 가장 뛰어난 명산이며, 조선8경 한국12대 명산 중의 하나이

다. 특히, 성산가야의 정신이 태생한 민족의 영산으로 수려한 경관과 가야산 전체면

적의 61%를 성주군이 차지하고 있으며, 조선후기 이중환의 택리지에 석화성 즉, 돌

불꽃으로 불일만큼 기암괴석 대부분이 성주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큰 산

입니다.

가야산 국립공원은 1972년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성주

인의 자부심과 자연유산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 성주인의 정체성 함양에 큰 도움

이 되어왔습니다.

그러나 반세기동안의 원형보전과 개발제한의 정적개념에서 이제 탈피하고자 성주

군은 가야산이 머물러 있는 자연의 산에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명이 담긴 생태관

광의 산이 되고자 현 가야산 등산로 5곳(합천 3곳, 성주2곳)중에서 자연의 보전 상

태가 양호한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(들리미)∼칠불봉까지 3.2㎞미개방 구간을 개방하

여 자연을 사랑하고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‘가야산 생태탐방로’로 조성하고자 합니

다.

특히 이 구간 개방으로 가야산 산성복원과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조성과 어울려

명실공히 성주의 가야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성주의 서부지역으로 주 생활경제원이 산림에 의존할 수밖

에 없는 비교적 낙후된 산촌형 농업지역으로서 우리군은 자연의 보전과 활용으로

새로운 농촌 성장동력을 찾고자 성주호 주변관광단지 조성 등 주민의 소득원 개발

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구간의 개방으로 질 좋은 내방객의 방문환경을 조성

하고 지나가는 가야산에서 머물고 싶은 국립공원 가야산을 만들고자 합니다.

최근 산사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레져산업과 어울려 단순한 등산개념에서 걷고

전설을 들으며 문화를 만끽하는 소프트형 트레킹이 유행하고 있습니다. 그 예로서

2010년 6월 만물상코스가 개방 후 전년대비 6개월 동일기간 내방객이 57,000명에서

196,000명으로 증가됨은 그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는 증거입니다.



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진

입도로를 넓히고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산과 건강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불편

없는 생태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우리 성주군의회는

“자연으로 돌아가라”는 인간본성을 구현하고 별고을 성주의 아름다운 전설을 통

한 의미있는 여행장소를 제공하며 이곳 지역민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립공원

가야산 생태탐방로(가천면 신계리∼칠불봉)를 5만의 성주군민과 자연을 사랑하는

사람의 뜻을 모아 조기 개방을 건의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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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의회 의원 일동


